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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리의 공적은 생명의 공적으로서 영원히 별같이 빛난다.

2. 관리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.

3. 관리 과정 중에 반드시 ‘말씀’과 ‘기도’와 ‘믿음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해야 된다. 이것

을 안 해 주는 자는 관리자로서 너무 모르고 관리하여 그 생명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관리

하는 자다.

4.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‘말씀’으로 교육해야 된다. 또한 ‘기도’

하게 하여 그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게 가르치며 관리해야 된다. 그같이 안 해 주면 신앙생

활 한 지 40년, 50년이 지나도 관리를 안 해 주면 신앙이 죽는다.

5. 여름철이 되면 꼭 대장마가 있고 홍수가 있으니, 그것을 농부들에게 가르쳐 미리 예비하

게 해 준다.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꼭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악함으로 환난을 일으키니, 

모두 가르쳐 주어 미리 대비하게 하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. 

6. 전문의가 세밀히 아픈 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듯이, 생명에 대해 자세히 확실히 파악하여 

신앙 관리를 해야 된다. 

7. 적극적 관리다. 진실한 생명 관리다.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리다. 관리자의 

관리로 생명이 살았다면, 그 관리자에게 한 생명을 살린 공적이 돌아간다.

8. 어떤 사람은 한 생명을 관리하면서, 그 생명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는

데 그 생명이 죽으니까 자기도 희망이 없다고 하며 충격을 받고 교회를 안 나왔다. / 죽은 

생명은 고통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. 이를 모르는 관리자는 계속 세상에서 살았다. 

이를 말해 주니 이제는 갈 용기가 안 난다고 했다. 겨우 관리해서 다시 나오게 했다. / 이것

을 알아라. 관리하다가 그 생명이 죽어도 기도만 해 줄 것도 있다. 고통 받고 후에 다시 돌

아오기도 하기 때문이다.

9.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었다고 따라서 죽으면 안 된다.

10. 농부가 과일나무를 너무 사랑하여 아무리 관리해 줘도 과일나무는 꽃이 핀 대로 다 열

매를 열지 못한다. 또 열린 열매도 가을까지 열린 대로 다 결실하지 못한다. 인생 구원도 

그러하다.

11. 최선을 다해 주면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이다.

12. 남 관리도 중하지만, 자기 관리가 중하다. 자기도 주님께 관리를 받아야 한다. 낙심할 

때, 자포자기될 때가 있다. 이런 때는 어떤 일이 너무 안 될 때, 계속 환난이 올 때, 마음은 



원인데 해도 안 될 때다. 그러나 계속 안 되지 않는다. 계속 환난이 오지 않는다. 끝까지 가

서 끝에 가서 쳐다보면,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, 끝에 가면 다 얻게 된다. 


